
광섬유 격자기술 세계최초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정영주 교수팀 , 비접촉식 피복 제거방법 이용

광주과학기술원(원장 나정웅) 정영주 교수팀은 과학기술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기업 코베콤) 및 삼성

전자의 지원으로 비접촉식 광섬유 피복 제거방법을 이용해 광섬유 격자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광섬유 이용 소자 제작방법인 기계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

인 피복 제거에 의한 광섬유 격자 제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광섬유는 광신호를 전달하는 매체로 초고속 통신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광섬유 한 가닥으로 초

당 수백억 비트의 정보를 전송하려는 노력이 세계 각국의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섬유는 일반적으로 중

심 부분의 코어(core)와 바깥쪽 부분의 클래딩(cladding)으로 구성돼 있으며 폴리머 피복으로 보호되어 있다.

광섬유 격자는 광섬유 내부의 굴절률 구조에 빛이 전파되는 축 방향으로 주기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빛이

전파되는 특성을 조절하는 광소자이다.

광섬유 격자는 일반적으로 격자 주기의 크기에 따라 단주기 격자와 장주기 격자로 나누어지는데 작동하는

원리와 특성은 서로 다르며, 빛의 파장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광통신과 광섬유 센서 등의 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광통신이나 광섬유 센서 시스템에서 광 신호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가 광섬유이기 때문에 광섬유 격자를 사

용할 경우 쉽게 접합해 광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작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광섬유 격자처럼 광섬유를 이용한 소자를 제작할 때 그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광섬유 소자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광섬유의 강도이다.

광섬유를 접합하거나 광섬유 격자를 제작할 때 광섬유를 보호하고 있는 폴리머 피복을 제거하여 유리로 된

광섬유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데, 광섬유 피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기계적 방법은 스트리퍼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피복을 벗겨내는 방법으로써 피복을 쉽고 간

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반면 광섬유 표면에 미세한 결함이 생겨 광섬유의 수명과 강도를 약화시킨다. 화학적

방법은 황산과 같은 강산 또는 염기에 일정시간 담구어둠으로써 피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광섬유 표면에 결

함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복 제거 후 물로 세척해야 하고 취급과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비접촉식 광섬유 피복 제거방법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피복 제거도 가능하다.

비접촉식 광섬유 피복 제거기는 약 600℃ 이상의 열을 낼 수 있는 열선, 일정한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 장치

와 피복이 제거되는 적정 온도를 알려주는 온도 감지기로 구성돼 있는데, 열선을 가열해 열원을 만든 후 송

풍기 바람을 이용하여 열원을 균일하게 내보내게 되며, 고온 기류의 온도가 약 500-600℃ 정도로 가열되었을

때 광섬유를 고온기류 위에 놓으면 광섬유의 피복이 순간적으로 제거된다.

기계적 방법과 비접촉식 방법으로 광섬유 피복을 제거하고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비접촉식 방법은 피복

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의 80%가 유지되는 반면 기계적 방법은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비접촉식

방법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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